■ 초면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상하관계 X, 친밀도 X)
 높임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사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 보는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무조건 존중의 의미를 담아 높임말을 사용해야만 한다.
간혹 본인이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예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불쾌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겉으로 말은 안하더라도 속으로는 ‘이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니 열에 한두 명은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반말을 쓴 상대에게 그 말을 실제로 말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그러려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등의 대상과 방식이 확대되는 등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하대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나이나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처음보는 상대방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을 ‘갑질’이나 ‘꼰대’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 세 번 봤다고 해서 바로 반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호간에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고객과 직원 (상하관계 △, 친밀도 △)
 한국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직원은 고객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고 고객 또한 직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기분나쁘게 반말을 하는 상황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많은 회사에서 직원 교육을 할 때 ‘손님은 왕이다’라고 교육하다 보니 어쩌면 이를 악용하는 무례한 고객이 생겨난 것 같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고객의 연령대가 높고 그런 고객을 현장에서 대하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편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회사가 고객을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철학을 실천했을 때에만 고객에게 사랑받고 매출도 이익도 발생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 말이 손님이 회사의 직원에게 무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들을 ‘감정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반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노력덕분에 고객들이 직원을 대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으면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지 고객과 직원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무례하게 행동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회사가 고객을 화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해서 고객이 직원에게 무례하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2023년 2월에 개봉한 ‘다음 소희’라는 독립영화가 있다.
영화에서는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밝고 적극적인 여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 콜센터에 견습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무례한 고객때문에 어려움을 여러번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회사의 정책,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다른 것만 신경쓰는 학교나 경찰 등이 등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보고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 공식석상
공식성상은 공적인 자리인 만큼 지위고하나 친분관계와 관계없이 청자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지위가 높다고 또는 친분이 있다고 반말을 사용한다면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예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학회 발표나 연예인이 시상식 등에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 부모와 자녀 (상하관계 o, 친밀도o)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자녀보다 윗사람인 부모님께 높임말을 쓰는 것이 기본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식이 부모님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고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부모님께 반말을 쓴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윗사람인 동시에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많은 한국인들은 어머니하고는 반말을 사용하지만 아버지와는 높임말로 대화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어머니와 더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아버지가 좀 더 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최근에 예전의 엄격한 아빠와 다르게 자녀와 반말로 대화하는 젊은 아빠들이 엄청 많아졌다.
반말을 쓴다고 해서 친밀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모님과 친밀도가 높아도 높임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강한 애착이 없어도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언급할 때 보통 우리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께 주로 높임말을 하든 반말을 하든 관계없이 가깝지 않은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결혼 후에 남편과 아내의 부모님을 각각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부모님께는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하지만 시부모님(시아버지, 시어머니)과 장인.장모님께는 무조건 높임말을 써야 한다. 

■ 형제자매 (상하관계o, 친밀도o)
 형제자매끼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반말을 사용하며 자란다.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함께 자란 시간이 많아 대게 친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단, 반말을 사용하면서도 언니(누나)/오빠(형)의 호칭은 꼭 빼놓지 않는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언니(누나)/오빠(형)의 호칭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많다. 
평소에는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빼고 부르다가 본인이 아쉬운 게 있어서 부탁을 할 때는 또 호칭을 부르면서 상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럴 때만 형이냐?, 아쉬울 때만 언니지?’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